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을유년동안거결제날인11월16일새벽3시.

산사를 깨우는 도량석 소리는 오늘도 어김없이 계룡산 대자암(大慈

庵)을 휘감아 돈다. 오늘이 무슨 날이든 어제와 다를 것 없는 수행의 한

날. 입동이 지나 살얼음이 서린 수각에서 이빨이 시리도록 차디찬 물 한

모금을삼킨다. 

미명은 아직도 저산 너머에 숨어있다. 정신을 깨우려 냉수에 얼굴을

씻고 대중들과 같이하는 마지막 예불을 올리려 큰 법당에 들어섰다. 생

사를가르는그날까지쉼없이정진해깨달음을얻어불타(佛陀)의크나

큰자비(大慈)를실천하겠노라엎드려빌고또빌었다. 

‘문 없는 문’으로 들어가다
계룡산 대자암 무문관(無門關)에서

음력 시월 보름(11월 16일) 동안거 결

제에 맞춰 구참수좌 25명이 3년 결사

에 돌입했다. 지난 2002년에 이어 두

번째다. 

이날 오전 10시, 무문관 3년 결사를

부처님께 고하는 동안거 결제법회가

시작됐다. 법회에는 결사를 시작하는

수좌들과 사중 스님 등 30여명, 그리

고신도100여명이동참했다. 

법회 말미에는 대자암 조실 정영 스

님이 손수, 25명 수좌들이 일대사를

해결하고 3년 결사를 무사히 회향할

것을기원하는천도재를집전했다. 

오후 2시, 수좌들은 시방당(十方堂)

에서 결사에 들어가기 전, 방사 이용

의 주의사항을 전달받고 대자암 삼매

당(三昧堂)과 부여에 있는 제2무문관

(옛매화초등학교)으로향했다. 

이들은 2008년 10월까지 오직 깨달

음을위해일체외부와단절한채, 새벽

3시 일어나면서부터 밤 10시 잠들때까

지 쉼없이 정진한다. 정영 스님은 이튿날인 17일 오후부터 각 방사의 출

입문을 밖에서 잠궜다. 스님은 3년간 수좌들 가운데 확철대오한 이가 나

올때까지‘문없는문(無門關)’수행을지도하고점검해줄예정이다. 

“반드시 생사고해 끊고 확철대오 할것”
이날 정영 스님은 수좌들에게“본래의 마음자리를 깨닫는 것은 생사

를 걸고 매달릴 만큼 부지런하지 않고서는 얻기 어렵다”며“이번 2차

결사에 들어가는 스님들 가운데 큰 깨달음을 얻어 온 세계에 불법을 널

리펼칠명안종사가나오기를바란다”고기대를표명했다. 

지난 1차 결사에 이어 2차 결사에 다시 도전하는 서범 스님은“이번

에야말로 반드시 생사고해를 끊고 본래면목을 확인할 것”이라며 결의

를 다졌다. 삼매당 3층에 입방한 비구니 석원 스님도“부처님의 6년 고

행과 달마 스님의 9년 면벽에 비하면 3년은 짧다”며“반드시 3년 안에

깨치도록최선을다하겠다”고다짐했다. 

38세 비구부터 68세 비구니까지
대자암은 40년 전 서울 천축사에서부터 이어져 온 무문관의 전통이

살아있는 곳이다. 지난 8월 21일 정영 스님의 주관으로 결사에 들어갈

수좌 21명을 선발했었다. 그러나 선발에서 떨어진 입방 희망자들의 간

절한 청을 이기지 못해 제2무문관에 4칸의 방사를 더 마련해 25명이 입

방할수있도록배려했다. 

이번 결사 동참자들은 38세 비구부터 68세 비구니까지 평균 법랍 20

년차 내외의 비구, 비구니 구참 수좌들로 대자암 삼매당에 12명, 부여

제2무문관에 13명이 입방한다. 이 가운데 8명은 2002년 시작한 제1차

3년 결사에도 참가했던 이들로, 서울 천축사 무문관에서 6년 수행을 회

향한관응∙제선스님의뒤를잇는다.  

한편, 대자암은 무문관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있어 불자들의 후원

동참을 절실히 기다리고 있다. 우체국, 310623-02-033475 문판오(정

영).       공주/글=조용수기자ㆍ사진고영배기자

일반 선원은 대중들이 모여 3개월 동안 하루 8시간 이상 수

행하는데 비해 무문관은 대중들과 떨어져 철저히 혼자 수행한

다. 기간을 정하기도 하지만 보통은 깨달음에 이를 때까지 문

을 폐하고2~3평 공간에스스로몸을가둔 채화두타파에매달

린다. 

외부와 소통할 수 있는 통로는 오직 가로 40cm, 세로 30cm

크기의‘공양구’뿐이다. 공양은 매일 오전 10시에 들어오는 하

루 한 끼. 이런식의 수행이 이전에 없었던 것은 아니다. 아직도

티베트 등지에서는 산중토굴 수행의 전통이 남아 있고, 가까이

는 근대의 선지식인 경허∙효봉 스님 등이 이러한 방법으로 깨

달음을얻었다. 

지금처럼 무문관이라는 수행형태가 일정한 형식을 갖게 된

것은 최근의 일로 1966년 시작된 천축사 무문관이 그 효시다.

현재 공식적으로 알려진 전국의 무문관은 내년 3월 개원하는

강릉 성원사의 국제선원을 포함해 모두 7곳이다. 혼자 수행하

는 개인 토굴 무문관까지 합하면 약 30여 곳 정도로 추산된

다. 

△ 대자암 - 1984년 천축사 무문관이 문을 닫자 정영 스님이

새롭게 공주 계룡산 갑사의 산내암자 대자암에 시민선방을 개

설했다. 스님들을 위한 무문관은 1993년부터 시작됐으며 유일

하게비구니수좌를받고있다. (041)857-5880 

△ 남국선원 - 현재 입방한 스님은 7명. 기한 없이 무기한으

로 방부를 들이는데 포기자가 나오면 다음 순서 입방대기자를

들인다. 1994년 시작됐으며, 현재 3년차 수행자가 입방해 있다.

(064)733-2278 

△백담사무금선원-1999년3년결사를작정하고첫무문관

입방자를 받기 시작했지만 1년 반 만에 문을 열었다. 현재는 기

한을 3개월 이상으로 정하고 진허, 월파, 보선 스님 등 승랍

20~30년 이상 구참들만 받고 있다. 정원은 10명. (033)462-

6969 

△ 백련사 만덕선원 - 2002년 4월 방부를 받기 시작했고 욕

실과 방음시설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다. 동안거 결제일 맞춰

3개월 단기로 안거 때만 운영하며 정원은 5명이다. 산철기간

에는 재가자들도 7일정도의 무문관 정진이 가능하다.

(061)432-0837

△ 천성산 조계암 - 2004년 5월에 10명의 스님이 첫 방부를

들였다. 현재는8명의수좌가정진중이다. 하안거3개월, 동안거

5개월동안만운영한다. (055)365-1578

△ 감포 영남불교대학 무일선원 - 올해 10월 개원한 영남불

교대학 감포도량 무일선원도 16일부터 수좌 12명, 재가자 6명

이 무문관 수행을 시작했다. 기한을 정하지 않는 무일선원은

법랍 10~20년차 비구 수좌들을 중심으로 입방했다. 재가자를

위해서도 동안거 3개월 단기 무문관을 진행하고 있다.

(054)771-835

오직 깨달음 뿐
대자암 무문관서 수좌 25명 생사 건 3년 결사 돌입

일체 외부와 단절한 채 하루 한끼식사∙온종일 정진

2평 남짓한 무문관의 내부. 9년 면벽한 달마 스님을 앞에 모시고 오로지 정진할 뿐이다. 대자암 무문관 3년 결사에 들어간 한 수좌가 입방 첫

날정진하는모습.

1966년 시작된 천축사 무문관이 효시

내년 개원할 국제선원 포함 전국 7곳

■ 전국 무문관 수행처
대자암 무문관 입방하던 날

■11월16일 을유년 동안거 결제

문의 ) 053-427-5114 www.dgbbs.co.kr    

대대구구 FM   94.5MHz
안안동동 FM   97.7MHz   
포포항항 FM 105.5MHz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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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호 3호 4호
PC 컵초

밀납초 받침대

선물용 세트

밀밀납납초초의의 특특징징밀밀납납초초의의 특특징징밀밀납납초초의의 특특징징밀밀납납초초의의 특특징징밀밀납납초초의의 특특징징밀밀납납초초의의 특특징징밀밀납납초초의의 특특징징밀밀납납초초의의 특특징징밀밀납납초초의의 특특징징밀밀납납초초의의 특특징징밀밀납납초초의의 특특징징밀밀납납초초의의 특특징징 ● 1호 59中× 18cm 約 연소시간 72시간 以上
● 2호 59中× 13cm 約 연소시간 50시간 以上
● 3호 47中× 14cm 約 연소시간 30시간 以上
● 4호 47中× 9.5cm 約 연소시간 24시간 以上

● 밀납초 받침대 1호~ 4호까지 사용

● pc컵초 7시간 以上

● 선물용 세트(1~ 4호 밀납초 받침대)

삼보귀의 하옵고 저희 삼환양초는 사찰에 꼭 필요한 초를 20년이 넘게 생산하고 있는 양초전문기업입니다
꾸준한 신상품 개발중 이번에 밀납양초라는 제품을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스님 그리고 불자님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

① 그을음이 없습니다.

② 연소 시간이 일반양초 2배이상 길어집니다.

③ 연소 되면서 벌꿀향이 은은히 실내를 가득채워
실내공기를 정화 시킵니다.

④ 지금까지 양초에서 발생하는 내음새 그을음을
한꺼번에 해결하였습니다.

⑤ 토종벌집에서 추출한 밀납이니 순수한 우리것입니다.
지금부터라도 건강을 생각하시여 양초도 선별하여 사용하십시요.

뒷줄 6개 = 70中 × 35 cm

앞줄 5개 = 56中 × 26.5 cm

그 외 모든 양초 제조 판매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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야광 용초


